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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단계 발령

- 황사의 영향으로 경남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오전 11시 하동지역 미세먼지 ‘경보’ 단계 발령

- 고농도 미세먼지는 4월 16일에 점차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5일 오전 11시 하동군에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며 높아진 PM10 미세먼지 농

도가 원인이 되었다. 

15일 오전 2시부터 PM10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오전 4시 하동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5시 진주, 6시 통영, 7시 사천 거제, 10시 양산에 발령

되었고, 11시에는 도내 전역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 발령되었다.

오전 11시 하동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368㎍/㎥으로 미세먼지 ‘경보’ 단계 발령기준을 

넘어서 올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다. 오후 1시 진주, 

오후 3시에는 밀양에도 ‘경보’단계가 발령되었다.

4월15일 오후 3시 현재 경남을 포함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또는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의 미세먼지 농도 전망에 따르면 이번에 형성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4월 16일에 점차 해소되어 보통 등급의 대기질을 회복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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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함유한 공기에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에는 교통량이 많은 곳은 피하며 호흡이 가쁜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은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하여 야외 활동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하루 네 번(오전 5시, 11시, 오후 5시, 11시) 제공되는 

미세먼지 예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knhe) 에서 신청하면 대기오염경보(미

세먼지 오존) 발령사항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도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연구부 이동호

연구사(055-254-2344) 또는 설희정 연구사(055-2542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